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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2일 개관한 국립중앙박물관 ‘사

유의 방.’ 암전된 전시실을 따라가면 초입에 대

형 미디어 아트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순환’을 주

제로 한 이 작품은 물이 얼고 기화하는 이미지들

을 통해 공(空)과 연기(緣起)를 표현해 냈다. 전

시 공간에 만나는 두 반가사유상의 온화한 미소

를 만나기 전 ‘두루 헤아리며, 깊은 생각에 잠기

는 시간’을 갖도록 스스로를 침잠시킨다. 

궁금했다. 이 같은 사유의 작품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가. 알게 돼서는 놀랐다. 작품을 만든 작가

가 푸른 눈의 외국인 감독이어서.

그는 ‘사유의 방’ 입구의 ‘순환’뿐만 아니라 

출구의 ‘등대’, 승려 장인 특별전 ‘손으로부터

(From the Hands)’이라는 미디어 아트 작품을 

잇달아 선보였다. ‘사유의 방’ 출구의 ‘등대’는 

깊은 사유로서 진리를 전하는 반가사유상이 주는 

위안을 표현했고, ‘손으로부터’는 끝없이 반복되

는 작업을 하는 조각승의 손을 통해 작품으로 수

행을 했던 조선 승려장인들을 구현했다.

수준 높은 미디어 아트 작품을 선보인 주인공

은 프랑스 다큐멘터리 감독 장줄리앙 푸스(Jean-

julien Pous, 38)이다. 그의 작품으로 불교 전시인 

‘사유의 방’과 ‘조선의 승려 장인’ 특별전은 그 

의미를 더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난 그에게 물었다. “어

떻게 저런 작품을 만들게 됐냐”고. 그는 “쉽지 않

았다. 무엇보단 콘셉트를 잡기가 어려웠다”고 술

회했다. 

“실험적 시도를 많이 했어요. ‘순환’은 모든 게 

촬영입니다. 물이 기화하는 모습들까지. 실험적

인 촬영을 하다 보니 ‘실패하면 어쩌나’라는 걱

정을 많이 했죠.”

불교를 접하지 않았던 서구인이 공과 연기 같

은 불교 사상을 이미지화 해 작품을 만드는 게 쉬

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지만, 푸스 감독은 명상 등

에 관심이 높았다. 최근 그가 탐독한 책은 에마뉘

엘 카레르의 수필집 <요가>다. 이 책을 통해 그는 

“명상은 심각하거나 신성한 것이 아닌 평범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임을 알았다”고 했다. 

푸스 감독은 ‘사유의 방’ 미디어 아트 작품을 

의뢰받고서는 친구에게 불교학자를 소개받아 자

문을 구했고, <반야심경>도 찾아 읽었다. 

“ <반야심경>은 공(空)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

습니다. 만물이 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는 뜻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실체란 없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번 영상 작업에서 물질 너

머의 공을, 그리고 무(無)를 사유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반가사유상을 만나보시면 알게 되

지만, 우리는 두 불상을 통해 세상 너머를 명상하

고 세속의 고민을 덜어내게 됩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부드러운 빛을 받는 반가사

유상을 볼 때 ‘신성(神聖)’을 느꼈다고 했다. 

반가사유상에서 느꼈던 신성과 위안은 출구 작

품인 ‘등대’에 투영된다. 깊은 사유로서 진리를 

전하는 반가사유상이 주는 위안을 표현한 ‘등대’

에 대해 그는 “저 바다에서 길 잃어버린 사람들에

게 등대는 나아갈 길을 전한다. 반가사유상이 우

리에게 주는 위안은 등대와도 같음을 말하고 싶

었다”고 밝혔다.

푸스 감독은 시종일관 유창한 한국어로 자신의 

작품 내용을 전했다. 이내 그의 한국과의 인연이 

궁금해졌다. 푸스 감독은 “부인 덕분”이라고 답

했다. 푸스 감독의 부인은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성아 애니메이션 감독이다. 

하지만 푸스 감독의 성장 배경을 살펴보면 아

시아권 문화가 익숙할 법하다. 그의 부모님은 프

랑스어와 중국어 교사로, 그 역시 중국 우한(武

漢)에서 태어나 6세까지 자랐다. 홍콩에서 고등학

교를 다녔고, 프랑스 대학에서 애니메이션을 전

공하며 만든 졸업작품이 부천국제학생영화제에 

출품한 것을 계기로 한국을 오갔다. 그러던 중 만

난 민성아 감독과 만나 2013년에 결혼했다. 

그는 한국에서 여러 사찰을 다녔다고 했다. 그

중 가장 인상 깊은 곳을 꼽아달라고 하자, 경주 남

산의 절벽 불상을 이야기했다. 곧바로 보물 ‘경주 

남산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이냐고 말하자 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다.

“촬영하기 위해 경주 남산을 밤에 올랐어요. 야

간 산행이니 많이 어려웠는데 신선암 마애불을 

만나고 감동했죠. 너무 경외로웠어요.” 

한국에서 일정을 마무리한 푸스 감독은 12월 9

일 프랑스로 돌아갔다. 그에게 향후 계획에 물었

다. 그는 한동안 부인 작품의 후반 작업을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교 주제 작품도 계속 

하고 싶다는 의향도 내비쳤다. 

그는 종교가 가진 아우라(Aura)를 사랑하는 

사람인 듯 했다. 작품 역시 사유와 위안을 전한다. 

그의 작가 노트엔 이렇게 적혀 있다.    

“영상과 사진을 통해 두 반가사유상이 품은 온

화한 위안이 전해지길 소망한다. 차디찬 세상에 

퍼지는 미소의 따스함처럼, 어둠 속의 빛처럼, 외

로운 세상에서도 곁에 있는 벗처럼, 무정한 세상

에 다정한 영혼처럼, 길 잃은 이들의 등대처럼, 거

칠기만 한 곳에 깃든 세심함처럼.”

장줄리앙 푸스(Jean-julien Pous)는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며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다. 2017년 제주도 해녀 관련 다큐멘터리 <울림>과 2020년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영상 <세한의 시간>을 제작한 바 있다. 최근 개관한 국립중앙박물관 ‘사

유의 방’에 미디어 아트 작품인 ‘순환’과 ‘등대’를 선보였다.  사진=박재완 기자

반가사유상을 장엄하다 장줄리앙 푸스

장줄리앙 푸스가 촬영한 두 반가사유상의 모습.

‘사유의 방’ 미디어 아트 제작

물의 순환 통한 ‘연기 표현해

승려장인 특별전에 작품 선봬

경주 신선암 마애불 인상 깊어

“불교 주제 작품 만들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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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수리산 용화사
합동 수계법회 봉행 

생불 용화 미륵부처님께 광명의 빛으로 직접 수계를 받으면 

내몸에 광명의 빛이 들어와 생불이 됩니다.

죽으면 누가 천도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세세생생 윤회를 할 수 있습니다.

■ 내용 : 합동 수계 법회 전화 예약접수 

■ 일시 : 코로나19로 인하여 날마다 수계 접수 받습니다.
■ 장소 : 수리산 용화사 (안양시 만안구 공평빌딩 6층)

■ 문의 : 031)444-9985, 9986, 9987

에 용화 미륵부처님 TV 검색,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다문화tv 사바세계오신 생불 
생이지지 용화미륵부처님  법문  방송합니다


